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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메이션 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심하고 출산 할 수 

있도록 「임부검진」이나 「출산에 드는 

비용」이 적어졌습니다. 아이는 사회의 보물입니다. 출산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만  조금이라도  
부담을 들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여러분은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아플 때 보험이 없으면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만  보험에 들어 있으면 자비로  지불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가  
되므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사회보험, 자영업이라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일가의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족도 함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때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은 병은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출산 때도 의료 기관의 도움이 있어야 되며 돈도 듭니다. 그래서 출산에 든 

비용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출산 육아 일시금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출산 시에 의료 기관에 지불한 금액을 나중에 보험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최초로 의료 기관에  
지불하는 돈은 우선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용자는  사전에 상당한 돈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이 출산 육아 일시금은 병원과 보험 
기관이 교환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방식은 출산  비용은 보험 기관으로부터 직접  
병원에 지불됩니다. 임산부는  큰 돈을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의료 기관에  
따라서는 이 제도에 아직  대응하고 있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대응하고 있지  않는 의료  
기관은 이용자에게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전과  같이 우선  출산에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준비해 지불한  다음에 청구하여  돈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 기관이 새 방식에 대응하고 있지 않고 당신이 아무래도 사전에 출산 비용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의료 기관에 상담해  봅시다. 당신이 출산  육아 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지불을 기다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보험 기관이나 사회 복지 협의회 등에 의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년 10 월부터 출산에 대해  지불되는 금액의  상한도  4 만엔 증가해 42 만엔이  되었습니다.  
42 만엔으로 되었습니다.  지불한 금액이 42 만엔 이하라면 남은 금 

액은 나중에 청구하여 이용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출산에 

걸린 비용이 42 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차액을 지불하게 됩 

니다). 또  임산부 검진에 대해서도  출산까지의 14 회의 검진 전부를  
공비 부담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육아 일시금의 지급액수와 지불방법이 바뀌었습니다 

韓 国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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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年は国勢調査の年です  

 少し早いのですが、１０月１日は５年に１度の国  
勢調査の日です。この調査は外国籍市民も含まれま  
すので、調査員が訪問しても驚かないで調査に協力  
してください。  
この調査は、今現在の日本の情勢を調べるもので  

国の最も基本的は統計調査です。詳しい説明はまた  
実施日が近くになれば紹介いた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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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국제어린이클럽에 오세요 
외국적시민의 눈・신기한 일본인의 풍습 

이번은 결혼식에 참가하는 사람의 매너인 

「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본인에  있어서  인생의 고비인 의식 

등에는 빠뜨릴 수 없는 축의입니다만  
외국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은 듯 합니다. 축의는 경사(기쁠  
때)때 기뻐하는 마음을 나타내 그 의식을  
개최하는 사람의 수고에 대한 사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는 금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경우 결혼식을 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듭니다. 거기서 축의라고  
하는 형태로 초대된 출석자가 조금씩 돈을  
서로 냅니다. 
 축의로는 돈만은 아니고 물건을 주거나  
돈과 물건의 양쪽 모두를 주거나 해도  
괜찮습니다만 물건을 주면 결혼하는 사람이  
비슷한  것을  몇  개  받을 수도,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것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축의금 봉투  」라고 해 화려한 디자인이 
새겨진 봉투에  돈을 넣어 줍니다. 

일본에서는 결혼식이나 성인식, 또 
불축의라고 해 장례식이나 병문안 등엔   
용기를 내게 하기 위해  돈을 줍니다. 

에도시대부터 있었다고  여겨지는 축의의 
문화, 상대를 배려해 서로 지지하는 기분이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 10 시부터 12 시까지는 아이들의 

개방일.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동·학생의 

일본어 지도나 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중학생에게는 정기시험의 대책 등도 지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실력을 기를 떄입니 

다. 시간이 있을 때는 센터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어때요?  

간다 아유무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PC 초심자 

의 외국적시민을 위해서 매월 2 회,  제 2, 

제 4 목요일 1 시부터 2 시 30 분까지 PC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PC 지도의 프로, 

카지 선생님의 지도는 알기 쉽다는  

대호평으로 의문 해결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기쁨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PC 

교실은 무료이므로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일분어교실이 끝난 뒤 함께 공부해 보면 

어떨까요? 

자녀수당의 신청수속 
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하셨습니까? 

대호평 카지선생님의 파소콘교실 

저번 달에 소 
개한 「자녀수 

당」제도가 신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대를 건설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수속을 하지 

않은 분, 모르시는 분은 꼭 시나 마치의 

관공서에서 수속을 밝아 주세요. 외국적시민 

도 자격이 되며 아이를 

모국에서 기르고 있는  

분도 지불합니다.  
 

5 월 6 일 하루 늦은 단오절이었습니다 

 센터의 일본어 교실은 일본의 전통 행사를 
통하여 일본 문화에 접하게 해 주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 월에는 옛부터 사내 아이의 명절이라고  
말해지는 「단오절(현재는“어린이 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거문고  연주를 시작해  신문지를 접고  
카부토를 만들거나 카시와모찌를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물타기도 하는 등 단시간의  
이벤트였지만 충실한 시간이었습니다.  7 월은  
매년 실시하는 「칠석마츠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향으로 연출될른지에 대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상시 일본어교실에 

                                오시지 않는 

ㅂ                              분도 놀러 

                                오세요. 

                                일본어와 맛 

                                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 

                                습니다. 

韓 国 語 


